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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잠곡필담潛谷筆譚≫

≪종덕신편種德新編≫



≪사람다움 -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≫를 내면서...

실학박물관은 실학 유물을 발굴 조사하고 한편으로 기증·기탁사업을 

진행해 왔습니다. 이를 통해 문화재로서 실학 유물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

계적으로 정리·간행함으로써 연구자와 일반 대중에 실학 자료를 제공하

고 있습니다.

이번에 국역 간행하는 ≪사람다움 -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

≫는 김육金堉(1580~1658) 선생의 저술 ≪잠곡필담潛谷筆譚≫과 ≪종덕신

편種德新編≫을 모아 현대어로 번역하여 엮은 것입니다. 청풍김씨淸風金氏 김

육가문金堉家門의 유물을 우리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여 잠곡 김

육의 저술을 일반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.

조선시대 최대 개혁이라 할 수 있는 ‘대동법大同法’의 시행을 주도했던 

김육 선생은 조선을 대표하는 경세經世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

김육은 사림파의 거두로서 개혁정치를 추진하다 화를 당한 기묘명현己卯

名賢 김식金湜(1482~1520) 선생의 현손으로 충청도관찰사 ․ 예조판서 ․ 좌
의정과 영의정을 지냈습니다. 특히 좌의정으로 충청도에 대동법 시행을 

주관하였고 전라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는데에도 힘썼습니다. 대동법 시행

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면서 상업 발전의 

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.

김육은 경세經世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동법은 물론 새로운 

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의 도입과 실시에 앞장서고 수레 ․ 수차 및 동전의 도



입과 활자의 제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17세기 ‘실학의 

선구’에 해당되는 대표적 학자·관인이었던 것입니다.

이제 발간하는 ≪사람다움 - 잠곡에서 김육이 들려주는 이야기≫는 선

생께서 우리나라 역대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행적과 일화를 모아 엮은 ≪

잠곡필담潛谷筆譚≫, 중국 고전에서 선행의 자취 및 관리들의 모범적 행정

과 사법 처리 과정 등을 뽑은 ≪종덕신편種德新編≫을 번역 합간合刊하는 책

입니다. 특히  영조가 ‘귀중한 책이니 언해하고 발간하여 여러 사람이 쉽

게 읽도록 하라’고 할 만큼 국가적 관심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. 

여기에 번역 소개되는 ≪잠곡필담≫·≪종덕신편≫은 독자들로 하여금 

인간의 보편적 덕목인 ‘사람다움’을 맛보게 하는 고전일 뿐 아니라, 조선

후기 관료 사회의 의식 구조와 한문학 연구에도 적지 않은 자료가 될 것

으로 기대합니다. 

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잠곡 선생 후손 김성구 선생과 번역을 맡

아주신 김상수 선생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박물관 관계자의 수고

도 아울러 치하합니다.

2012. 12. 

실학박물관장 김시업



【일러두기】

※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. 

※ 이 책의 번역은 김상수씨가 진행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교열과 편집을 진행하였다. 

※ 번역 원문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다.

※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나 필요한 곳에 주석을 달았으며, 뜻을 명확히 하기 

위해 주석에는 한문을 괄호에 병기하였다.

※ ≪잠곡필담≫에는 원래 편차를 나누지 않았으나 전체 체제를 고려하여 상·하로 구분하였으

며 한문 원전은 싣지 않았다. 

※ 본 책자에 들어간 삽화는 청풍김씨 김육가문 문중에서 제공한 것이다.  

※ 주석을 붙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줄의 끝부분에 |로 표시하였다.

※ 각 편의 제목은 원래 없지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자 제목을 달아 두었다.

※ 이 책에 나오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.

《》: 책명,〈〉: 편명, [] : 음은 다르지만 뜻이 통하는 어구나 한자

‘  ’: 강조·인용, “  ”: 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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